
하박국 개관 

 

1. 개요 

하박국서는 예언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두 번의 질문을 던지고,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

듣고, 마지막엔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시적 예언서입니다. 

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, 의인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목도하며 선지자는 질문합니다. 

그러나 끝내 그는 “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”는 하나님의 선언 앞에 말 없는 

신앙으로 순복하며, 노래합니다. 

 

2. 저작 연대 

 하박국서는 대체로 남유다 왕국 말기, 요시야 왕 사후 혼란기(주전 609–

605 년경)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. 

 당시 유다는 내적으로 부패하고, 외적으로는 바벨론의 부상이 위협이 되던 때입니다. 

특히 갈그미스 전투(605 B.C.) 무렵이 역사적 배경으로 자주 언급됩니다. 

 

3. 저자 

 하박국(Habakkuk)은 “껴안다, 품다”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예언자입니다. 

 다른 예언서들과 달리, 하박국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 예언하는 

것이 아니라, 하나님께 직접 질문하고, 대화하며, 회중을 위해 노래하는 형식을 

취합니다. 

 

4. 기록 목적 



 신정론적 질문, 즉 “하나님, 왜 악이 승리합니까?”, “왜 침묵하십니까?”라는 깊은 

신앙적 갈등을 믿음의 응답과 찬송으로 이끌기 위해 기록된 예언서입니다. 

 하박국은 단지 예언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, 모든 시대의 성도를 대신해 질문하고 

기도하는 ‘중보적 신자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 

 

5. 단락 구분 

구분 범위 

1:1–11 
첫 번째 질문: “악인이 득세하고 있는데 

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?” 

→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: “내가 바벨론을 일

으켜 심판하겠다.”  

1:12–2:20 
두 번째 질문: “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이 

유다를 심판합니까?” 

→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: “의인은 믿음으로 살

며, 교만한 자는 망할 것이다.” 
화(화 있을진저!) 선언들 

3:1–19  

→ 하나님의 과거 구속사 회고 + 신뢰와 고백의 

찬양 
 

 

 

6. 중심 메시지 

“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.” (합 2:4) 

“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…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.” (합 

3:17–18) 

 하박국서의 핵심은 현실은 이해되지 않아도, 하나님의 말씀을 “믿음으로” 

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. 



 참된 신앙은 상황의 결과에 근거하지 않고,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에서 

비롯됩니다. 

 

7. 신학적 이슈 

① 신정론(神正論, Theodicy) 

 왜 하나님은 악을 방치하시는가? 

 왜 더 악한 자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가? 

→ 이는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 겪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입니다. 

② 믿음의 정의 

 하박국 2:4 은 로마서, 갈라디아서, 히브리서에 인용되며 신약의 “칭의론”과 신앙의 

본질을 드러냅니다. 

 하박국은 행위나 감정이 아닌, 말씀에 대한 전적 신뢰로 사는 삶을 제시합니다. 

③ 찬송과 고난의 공존 

 하박국 3 장은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에서 드리는 찬양의 절정입니다. 

→ 이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경건의 본을 보여줍니다. 

 

8.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하박국 해석 

① “믿음으로 사는 의인” – 칭의 교리의 근간 

 하박국 2:4 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 결정적 구절이었습니다. 

 그는 이 말씀을 통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깨달았고, 이는 

종교개혁의 핵심인 ‘오직 믿음으로(Sola Fide)’의 근거가 됩니다. 

②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

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악한 도구조차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권자입니다. 



 개혁주의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섭리 아래의 역사를 신뢰합니다. 

③ 신자의 고난과 순종 

 개혁주의는 신자의 삶에 고난이 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. 

 하박국은 고난을 제거하려 하지 않고,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

지키는 길을 보여줍니다. 

④ 말씀 중심 신앙 

 하박국 2:2–3 에서 하나님은 “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…” 라고 

명하십니다. 

 이는 말씀 기록의 중요성, 하나님의 계시가 신앙의 기준임을 강조하는 개혁주의의 

성경 중심주의(Sola Scriptura)와 맞닿아 있습니다. 

 


